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대진 추첨 관련 보도자료
골프에도 복불복? 
KBS 예능간판프로그램인 ‘1박2일’에서 유행어처럼 번졌던 말이 바로 ‘복불복(福不福)’ 이다. 복불복은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로써 ‘복분(福分)의 좋고 좋지 않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저녁식사나 잠자리를 위한 복불복 게임을 통해 그날의 운이 좋고 좋지 않음을 판가름 하곤 한다. 또한 몇몇 출연자들은 복불복 게임에서 이기면 ‘나만 아니면 돼!’라고 외치기도 한다. 
KLPGA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도 대진 운명이 ‘1박2일’ 복불복 게임처럼 전적으로 참가선수들의 손에 달렸다.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KLPGA 상금랭킹 30위까지의 선수들과 올해 상금순위순으로 총 32명에게 별도 시드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금랭킹 2위인 서희경(23,하이트)이 1순위를 부여 받았다. 그 뒤로 김하늘(21,코오롱엘로드), 최혜용(19,LIG), 안선주(22,하이마트) 순으로 시드순위를 부여 받았다. 
이들 4명은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해 있어 4강에 진출해야만 맞대결을 펼칠 수 있으며 ‘디펜딩챔피언’ 김보경(23,던롭스릭슨)은 8강전까지 진출하면 서희경과 맞붙을 수 있다. 시드를 부여 받은 선수들이 상대를 고른다고 해서 유리한 것만은 결코 아니다. 요즘 기세를 올리고 있는 루키들과 맞붙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선수들에게는 부담이다. 특히 신인상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신애(19,푸마)를 비롯해 강다나(19,코오롱엘로드), 양수진(18,넵스) 등 겁 없는 신인들을 상대하기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진 추첨은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개의 그룹은 8명으로 구성되며 각 그룹에서 상위 시드를 부여 받은 서희경(1번시드), 김하늘(2번시드), 최혜용(3번시드), 안선주(4번시드)가 해당 그룹의 추첨 순서를 뽑는다. 그 추첨을 통해 선 추첨권을 부여 받은 그룹부터 선수들 8명이 자신의 시드 순위에 따라 매치플레이 상대를 추첨한다. 따라서 서희경이 속한 그룹에서는 추첨순서가 서희경, 김보경, 윤채영, 정혜진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진 추첨은 대회 프로암이 열리는 20일(수) 오전 9시45분부터 김범수 아나운서에 의해 진행되며 이 추첨에 따라 매치플레이 조편성이 최종 결정된다. 과연 이번 대진 추첨에서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칠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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